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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날 대학, 특히 이공계 대학이 국가 연구개발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대학이 정부 혹은 기업의 과제를 수주하여 연구개발에 참

여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으며, 때로는 대학의 연구 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지

기도 한다. 하지만 기존 한국 현대 과학기술사 서술에서 대학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해방 이후 한국에서 과학기술 활동은 주로 정부 부처나 정부출연연구기

관을 중심으로 이루졌으며, 기업은 1980년대 이후에야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서사 속에서 대학의 역할은 그다지 중요하게 서술

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김근배는 한국 과학기술의 중심지가 1950

년대 대학에서 1960-70년대에는 연구소로, 1980년대 이후에는 기업으로 옮겨

갔다고 주장했다. 이 관점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의미가 없지

는 않았으나, 과학기술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상당 기간 연구

기관으로 기능하지 못했다.1 대학은 199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산ㆍ학ㆍ연 연구

개발 체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나마 대학의 기능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인력양성이었지만 이에 대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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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정적이다. 예를 들어, 교육사 연구자 강명숙은 대학이 한국 사회에서 요구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부여받았고,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고등교육의 위상

을 달리 설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한다. “엄격하게 선발된 소수를 위한 학

문연구기관”을 지향했던 대학은 1970년대 초반을 전후해 “다수를 위한 전문 직

업교육기관”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때 대학생은 “전인적 인격으로 사회를 선

도하는 지도적 엘리트가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정부 정책에 

순응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기능적 엘리트”로 여겨지기 시작했다.2 여기서 

“전문성을 갖춘 … 기능적 엘리트”가 갖춰야 할 역량은 분야별로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강명숙의 연구가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과

학기술사 연구자 문만용 역시 “과학기술에 대한 논의에서 인력이 중요한 열쇠

였음에도 인력양성을 주 임무로 하는 대학은 그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에서 배

제”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연구개발은 물론이고 과학기술계 인력양성에서도 

대학의 역할이 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3

실제로 대학으로 투입된 연구비 규모는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적었다. 과학

사회학자 박희제의 연구에 의하면 1970년대까지 대학의 연구비는 매우 적었고, 

1980년대에 가서야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4 1980년대에 정부가 특정연구개발사

업을 시작한 이후 한국의 연구개발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대학의 연구비도 늘어

났지만, 이 시기에도 정부출연연구소나 기업의 연구비 규모에 비하면 영세성을 

면치 못했다. 1982년에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시작된 이후 2001년까지 한국의 연

구개발비 비율을 보면 정부출연연구소가 58%, 기업ㆍ연구조합이 29.6%, 대학

이 11.7%를 차지했다.5 이렇듯 국가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에 대

한 통계적 수치는 정부출연연구소나 기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

었다. 이러한 수치상의 열세는 한국의 과학기술사 연구에서 대학보다는 정부출

연연구소나 기업에 먼저 시선이 가게 만든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1970년대 후반부터 공과대학을 포함한 이공계 대학의 연

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1980년대 들어 대학으

2 강명숙, 대학과 대학생의 시대 (서해문집, 2018), 252-263.
3 문만용, “박정희 시대 담화문을 통해 본 과학기술정책의 전개,” 한국과학사학회지 34:1 

(2012), 105.
4 박희제, “한국 대학에서의 과학 연구의 성격과 변화: 1980년대 이후 연구개발비 흐름을 중심

으로”, 사회이론 30 (2006), 213-244.
5 문만용, 한국 과학기술 연구체제의 진화 (들녘, 2017), 2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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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전에 비해 많은 양의 연구비가 유입되면서 연구 활동은 다변화되었고, 연

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이 무렵

부터 미국과 일본 등 한국이 기술적으로 의존해 온 나라들이 무역 갈등을 빚기 

시작하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났다.6 이러한 

상황은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꾀하던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는데, 수출 

시장은 축소되고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에 접근할 기회도 제한되었기 때문

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초연구 진흥이 거론되었다. 기초연구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고, 원천기술보다 기초연구 결과에 대한 접근이 쉬울뿐더러, 국제 

협력 연구를 통해서 최신 지식을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과학기술이나 첨단기술에 접근하기 위한 우회로로 여겨지기도 했다.7 그리

고 1980년대 중반부터 기초연구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달라짐에 따라  변화된 

기대에 맞춰서 지원하게 된 대학의 “특정목적기초연구”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진 경우가 많아졌고, 대학은 이러한 기초연구 외에도 다양한 용역연구를 수행

하면서 연구기관으로서 성장하기 시작했다.8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교육기관을 넘어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한 1970-80년대의 변화를 포착하고자 한다. 특히 당시 중화학공

업화 정책 등으로 산업계의 연구개발 수요가 급증한 기계 분야에 주목하여 정

부와 산업계가 대학에 요구하는 공학적 지식이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를 추적할 

것이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1980년대는 대학이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에 기여한 

바는 적지만, 1990년대 말 이후 연구기관으로서의 잠재력을 꽃피울 준비를 하

는 일종의 전환기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었다.9 1970년대 말부터 대학 육성을 위

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 들어서는 대학이 성장할 수 있

는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졌고, 1990년대 말부터는 대학이 본격적으로 연구기관

6 1980년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는 신향숙, “제5공화국의 과학 기술 정책과 박정희 시대 유
산의 변용: 기술 드라이브 정책과 기술 진흥 확대 회의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37:3 
(2015), 519-553; “기술 쇼크 시대가 도래 했다”, 매일경제 (1981. 1. 5.).

7 과학기술연감, (과학기술처, 1986), 250.
8 목적기초연구의 외연 확장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강기천, “‘목적 있는 기초 연구’: 한

국과학재단 설립 이후 기초 연구 외연의 확장, 1977-1989”, 한국과학사학회지 42:1 (2020), 
223-246.

9 문만용, 한국 과학기술 연구체제의 진화, 28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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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약했다는 것이다.10 하지만 이렇게 볼 경우 실제 1980년대 한국의 연구

개발에서 대학이 맡았던 역할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 시기 서

울대 공대가 단순히 향후 발전 밑거름을 마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던 것은 아

니었다. 1980년대에 서울대 공대는 국가 연구개발의 한 축으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여, 1980년대 말이 되면 본격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 1980년을 전후한 시기 대학의 연구 여건 변화

1980년대에 들어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연구 활동의 양적 증가이다. 1970

년대 말까지 서울대 교원의 학술연구는 서울대학교 통계연보에 집계조차 되

지 않을 정도였다. 교원 학술연구 상황이 통계연보에 등장한 것은 1979년이 처

음이었다. 이후 추이를 보면 1980년대 중반 이후 서울대 공대 교원들이 출판한 

논문이 급격하게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이 무렵부터 교

원 수가 많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교수 1인당 논문 편수를 보아도 1980년

대에는 1970년대에 비해 연간 출판되는 논문의 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의 연구 활동의 증대는 서울대 공대만의 일은 아니었다. 특히 1980

년대 중반부터 한국 공학계의 연구 논문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기계공학 분야

의 예를 대한기계학회지와 대한기계학회 논문집에 실린 연구 논문의 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대한기계학회는 1977년부터 대한기계학회지와 별도로 

대한기계학회 논문집이라는 계간지를 새롭게 만들어 연구 논문만을 싣도록 

했고, 대한기계학회지에는 기계 분야의 동향과 전망,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소개에 대한 글이 주로 실렸다. 따라서 1976년까지는 대한기계학회지의 연구 

논문 수를, 1977년부터는 대한기계학회지 논문집의 연구 논문 수를 집계하여 

기계공학 분야 논문 편수의 변화를 살필 수 있다. <그림 3>을 보면 1970년대 

내내 연구 논문의 편수는 크게 변하지 않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 큰 폭으로 상

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에는 1년에 5편 내외에 불과했던 연구 논문이 

1970년대에는 매년 20편 내외로 증가했는데, 1980년대에 들어서면 1980년 22

편에서 1989년 144편으로 연구 논문의 편수가 더욱 큰 폭으로 성장했다. 특히 

10 강기천, 앞 논문; Geun Bae Kim and Yung Sik Kim, “Korea.” The Cambridge History 
of Science, vol. 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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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논문 편수 추이 (출처: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각 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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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1인당 논문 편수 추이 (출처: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각 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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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연 4회 발간되던 대한기계학회 논문집이 1985년부터는 연 6회 

발간되어 더욱 많은 연구 논문이 출판되었고, 1986년부터는 연간 100편 이상의 

연구 논문이 대한기계학회 논문집에 실렸던 것이다.

연구 논문 증가의 가장 큰 이유로는 대학으로 유입되는 연구비가 늘어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77년에 한국과학재단이 설립되어 대학에 연구비를 지원하기 

시작함으로써 대학의 연구비 규모가 소폭이나마 성장할 수 있었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이전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연구비가 대학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공대의 연구비 규모 역시 빠르게 성장했고, 서울대 공대 교수

들은 이전보다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표 1>을 보면 1980년에 약 3

억8천6백만 원이었던 서울대 공대의 연구비 총액이 9년 동안 15배 이상 늘어나 

1989년에는 약 57억9천9백만 원이 되었다. 특히 1986년을 기점으로 연구비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더해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로도 다변화되었다. 

1980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문교부 연구비의 비중이 점점 줄어든 대신, 

한국과학재단과 새롭게 발족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가 많아졌으며, 1984

년부터는 과학기술처가, 1987년부터는 상공부가 직접 서울대학교에 연구비를 

그림 3. 대한기계학회지/대한기계학회 논문집 연구 논문 편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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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관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연
구
처

소
관

문교부
29 31 20 28 35 33 58 1 1 1 

8,745 7,966 6,950 10,220 9,090 8,100 29,700 300 300 600 

한국과
학재단

17 16 28 25 35 25 71 52 23 52 

5,859 5,478 12,460 12,100 18,360 15,550 53,910 41,600 12,200 87,800 

한국과
학재단
(차관)

12 16 3 

10,000 12,450 2,600 

한국학
술진흥
재단

10 6 11 13 22 20 11 

5,190 3,590 5,656 8,000 16,310 11,600 20,030 

산합협
동재단

6 3 4 6 2 6 2 13 2 3 

1,640 1,580 1,338 2,800 800 2,750 850 2,115 2,000 2,280 

아산사
회복지
재단

7 3 3 2 1 2 2 1 

1,210 580 640 470 300 530 530 300 

공과대
학

16 

5,662 

과학기
술처

3 9 11 20 19 13 

8,961 35,940 48,919 77,778 70,317 35,094 

상공부

4 10 15 

25,217 82,534 106,776 

기타
1 3 
200 1,100 

계
59 51 55 72 95 101 160 114 76 114 

17,454 15,224 21,328 30,950 51,271 80,746 144,509 163,850 179,271 259,342 

생산기술연
구소 소관

21,150 39,660 40,437 83,070 113,507 194,581 213,525 260,681 392,416 320,533 

합계 38,604 54,884 61,765 114,020 164,778 275,327 358,034 424,531 571,687 579,875 

표 1. 1980년대 서울대 공대 연구비 수혜 상황 (단위: 만원). 

출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6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60년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2007),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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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시작했다.11 연구처 소관 연구비 중 문교부 연구비의 규모는 점차 축소

되고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 과학기술처와 상공부의 연구비가 크게 

성장했다. 또한, 용역연구에 해당하는 생산기술연구소 소관 연구비 역시 크게 

늘어났고, 1980년대 내내 연구처 소관 연구비보다 큰 규모를 유지했다. 생산기

술연구소는 1963년 7월 1일 발족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부설 전력연구소를 그 

기원으로 한 연구소로서, 1965년 응용과학연구소로 확대되었고 1976년에 생산

기술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 연구소의 연구실적은 1976년 명칭을 바꾼 

이후 획기적으로 늘었는데, 주로 학외로부터 수주한 용역연구를 수행했다.12 생

산기술연구소 소관 연구비는 1990년대부터 용역연구비로 집계되었다.

연구비 규모의 성장과 연구 여건의 변화는 1980년대에 들어서 정부가 시작한 

기술드라이브 정책과 특정연구개발사업(이하 특연사)과 연관이 깊다. 기술드라

이브 정책이란 1980년대 한국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지원 정책을 말한다.13 특연

사는 기술드라이브 정책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로, 이전까지 각 

정출연이 연구를 주도하던 방식을 확대하여 정부가 대규모 과제를 주도하는 한

국 “최초의 국가주도 연구개발사업”이었다. 1980년대 들어 선진국의 기술보호

주의와 반덤핑 규제 등 대외적 여건이 변화하고 대내적으로도 산업 구조가 

1970년대 이후로 변화함에 따라 연구개발을 통한 자체적인 기술 개발 및 확보

가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특연사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연구과제를 

관리하려고 했다. 1970년대까지는 정부가 연구소별로 출연금을 지원하면 연구

소가 개별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하여 연구과제를 관리했다면, 1980년대부터는 

정부가 연구소는 물론 산업계와 학계까지 연구비를 지원하고 과제를 기획ㆍ관

리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14 특연사의 시작과 함께 대학도 정부의 관

리 대상에 들어간 것이다. 특연사의 추진 체계는 1970년대에 국방부가 수립한 

“연구개발 업무 체계”를 확대한 것에 가까웠고, 이 체계를 통해 과학기술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모든 연구 기관의 연구에 대한 정보를 얻을 

1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6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60년사 (서울대학교 공과대
학, 2007), 81.

12 같은 책, 67-68.
13 기술드라이브 정책에 대해서는 신향숙, 앞 논문 참조.
14 특정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문만용, 한국 과학기술 연구체제의 진화, 251-2

59; 특정연구개발사업 20년사 (과학기술부, 2003); 윤문섭 외 (과학기술정책연구소), 특정
연구개발사업(’82-’89)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종합분석 (과학기술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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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되었다.15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연구개발 주체들에게 공통적

으로 적용될 수 있는 관리 규정”이 마련되었다.16

이렇듯 특연사는 대학을 포함한 국내 모든 연구수행 주체의 역할을 바꾸어 

놓았다. 대학은 특연사를 통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과학기술처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17 이러한 변화는 

대학의 연구비 규모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대학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의미 및 

관리 방식의 변화를 뜻하기도 했다. 특연사의 추진 체계가 국방부가 수립한 연

구개발 업무 체계를 확대한 것에 가까웠고, 국방 관련 과제는 연구개발의 성패

가 분명하다는 특징이 있었다.18 따라서 대학에 이러한 추진 체계가 적용되었다

는 것은 실질적인 연구 성과에 근거한 평가가 대학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것임

을 예고했다. 특연사가 본격적으로 대학에 영향을 미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대학은 국가 연구개발 체제의 일부로 편입되기 시작했다. 이는 대학의 기초연구

가 고급 과학기술 인력 교육 및 양성을 위한 수단이었던 1970년대와는 전혀 다

른 상황이었다.19

3. 서울대 공대의 특정목적기초연구

1980년대에 들어 서울대 공대는 이전에 비해 더욱 많은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이 기회를 활용하여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보하고 

확장할 수 있었다. 특히 특정목적기초연구사업의 시작은 서울대 공대의, 나아가

서는 대한민국 이공계 대학의 기초연구가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정

목적기초연구는 1986년부터 특연사 연구비의 일부를 한국과학재단이 위탁받아 

대학이 특정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

학이 특연사에 참여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특정목적기초연구비는 실제로 한

국과학재단에 1983년부터 지급되었지만 한국과학재단은 1986년부터 형태별 연

15 유상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군사적 기원”, 한국과학사학회지 42:1 (2020), 177.
16 같은 글, 179.
17 Kim, Geun Bae, and Yung Sik Kim, op. cit., 588.
18 유상운, 앞 논문, 177; 문만용, 한국 과학기술 연구체제의 진화, 252.
19 1974년 국무총리 김종필의 “연구의 쇄신을 통한 교육의 쇄신”을 위해 한국과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발언이나, 1970년대 말 한국과학재단의 사업 성격을 통해 당시 대학의 연구
가 교육을 위한 활동이어음을 알 수 있다. 강기천, 앞 논문,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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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원실적 통계에 특정목적기초연구사업을 따로 기재하기 시작했다. 이는 

1985년까지는 특정목적기초연구비로 지원한 연구 과제의 형태가 이전부터 지원

해 온 일반목적기초연구 과제와 특별히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0 즉, 1985년까지는 이 예산을 기존 연구 지원 사업에 전

용했고, 1986년부터 기존 한국과학재단의 연구 지원 사업과는 목적과 형태가 

다른 특정목적기초연구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특정목적기초연구사업은 목적성이 뚜렷한 연구과제

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목적기초연구란 “정부의 장기적인 과학기술개발전략

에 부응할 수 있는” 기초연구로서 “산업계의 기술 수요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

는 응용ㆍ개발연구를 위한 선행연구”를 의미했다.21 따라서 지원 분야가 전자ㆍ

정보ㆍ통신, 기계, 정밀화학ㆍ고분자, 신소재, 생명공학, 에너지ㆍ자원, 그리고 

기초분야로 한정적이었다. 지원 분야가 대부분 공과대학의 연구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86년의 경우 과기처는 목적기초연구사업분야의 111개 과제

에 약 40억 원의 연구비를 배정하고 “전자 정보통신 기초연구와 정밀화학 기초

연구에 각 7억 원, 기계기초, 신소재 기초, 에너지ㆍ자원기초연구에 각각 6억 

원, 생명공학기초연구에 5억 원, 기초과학연구에 3억 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

을 밝혔다. 한 기사에 따르면 전자정보통신 분야는 화상처리 및 인식 기초연구, 

초LSI(VLSI)자동설계기술연구 등 14개 과제가, 기계분야는 자동차차체구조해석 

및 설계연구 등 18개 과제가, 정밀화학분야는 고분자물질창출, 생리활성의 스크

리닝 등 13개 과제가, 신소재 분야는 특수금속제조분말연구 등 18개 과제가 선

정되었는데, 실제로는 총 75개 과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22 1986년 6월에 

20 한국과학재단 10년사: 1977~1986 (한국과학재단, 1987). 85과 94의 표를 보면 1983년부터 
특연사에서 목적기초연구비가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나, 1986년부터 목적기초연구라는 사업 항
목이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85쪽 표의 각 연도 연구비 합과 94쪽 목적기초연구비와 일반연
구비의 합이 일치하기 때문에, 목적기초연구비를 일반연구 지원에 사용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21 박원훈 외, 과학기술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목적기초연구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
재단, 1987), 19; 이봉재 외, 목적기초연구과제에 대한 심의 및 평가결과 보고서: ‘88년도 목
적기초연구 과제 (과학기술처, 1989), 1-2.

22 1986년 과제에 대한 목적기초 연구결과 요약집에 수록된 연구과제는 기초 분야 과제가 10
개, 전자ㆍ정보ㆍ통신 분야 과제가 16개, 기계 분야 과제가 9개, 정밀화학 분야 과제가 9개, 신
소재 분야 과제가 13개, 생명공학 분야 과제가 9개, 에너지ㆍ자원 분야 과제가 9개로 총 75개
이다. 목적기초연구과제에 대한 심의 및 평가결과 보고서나 기초연구지원통계에도 연구결
과 요약집과 마찬가지로 총 75개의 과제를 지원했다고 기재되어 있어 기사가 발표된 1986년 
6월과 실제 연구과제가 시작된 1986년 10월 사이에 변화가 있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교육기관에서 연구기관으로  41

처음 발표된 111개의 과제나 실제로 진행된 75개의 과제 중 기초과학연구를 제

외하면 모두 당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을 꾀하던 산업 분야의 과제임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서울대 공대의 연구비 규모가 늘어난 데에는 특정목적기초연구사

업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앞서 <표 1>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1980년대에 한

국과학재단이 서울대 공대에 지원한 연구비는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한국과학

재단이 지원한 연구비 규모는 1980년부터 1989년까지 서울대 공대가 받은 연구

처 소관 연구비 전체의 약 27.52%에 달하여 과학기술처가 지원한 연구비

(28.74%)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과학재단의 연구비 

중 특정목적기초연구비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23 따라서 서울대 공대의 

연구비 규모 성장에 특정목적기초연구사업의 영향이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 특정목적기초연구사업을 통해 서울대 공대의 연구가 어

느 정도의 규모로, 어떠한 분야에서 무슨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수 

있다. 서울대학교는 한국과학재단이 사업을 시작한 1978년부터 1980년대까

지 재단의 사업에 가장 많이 참여한 대학이었다. 1981년까지 일반연구비 지

원 사업에서는 전체 연구비의 24.5%를 서울대학교에서 사용했는데, 두 번째

로 많이 사용한 KAIST는 13.86%에 불과하고 다른 대학들은 모두 한 자리 

수의 점유율을 보였다. 여기에 20.49%를 차지한 정착연구비, 46.57%를 차

지한 국제공동연구비, 그리고 35.4%를 차지한 연구장학금까지 고려하면 한

국과학재단의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많은 수혜를 받은 대학교가 

서울대였음을 부정하기 어렵다.24 

서울대학교가 특정목적기초연구사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기관이었

고, 특정목적기초연구사업의 지원 분야가 주로 공학 분야였기 때문에, 서울대 

공대가 이 사업을 통해 많은 과제에 참여해 연구비를 지원받았다는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한국과학재단의 과학재단소식을 통해서도 특정목적기초연구과제 

중 서울대 공대의 과제 수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소식지에 의하면 1987년

“올 기초연구 1백 11과제 선정”, 매일경제 (1986.06.02.), 8; ’86 목적기초 연구결과요약집 
(한국과학재단, 1990); 이봉재 외, 앞 보고서, 2; 기초연구지원통계 (한국과학재단, 1989), 
48.

23 강기천, 앞 논문, 241-242.
24 한국과학재단 10년사: 1977~1986, 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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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988년에 서울대 공대 교수가 총괄과제 연구책임자를 맡은 것은 총 28개였

다. 그런데 이 28개의 과제 중 14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서울대 공대 소속이었

다. 나머지 14개의 과제는 의대와 약대, 자연대의 교수들이 연구책임자였다.25 

즉, 서울대 안에서도 절반 이상의 과제를 공대가 수행한 것이다. 본격적으로 특

정목적기초연구사업을 통해 대량의 연구비가 대학에 유입되기 시작한 1986년의 

경우 서울대 공대의 연구비 중 한국과학재단이 지급한 연구비는 5억 3910만 원

으로, 생산기술연구소 소관 연구비를 제외한 공대의 학술연구비 14억 4509만 

원의 37.3%에 해당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정목적기초연구사업은 

연구과제 수로 보나 연구비 규모로 보나 1980년대 서울대 공대의 연구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1980년대에는 서울대 공대의 연구비 규모만 커진 것이 아니라 연구의 성격도 

다변화되었다. 일부 연구의 성격이 바뀌거나 새로운 성격의 연구가 시작된 것이

다. 즉, 연구비 규모의 성장과 함께 서울대 공대는 더욱 다양한 종류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특히 특정목적기초연구사업이 시작되면서 대학이 주로 수행

한다고 여겨지던 기초연구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대학이 수행할 수 있는 연구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26 기계공학 분야를 예로 들자면, 1970년대까지 서울대 

공대의 기계공학 연구는 대부분이 이론적인 연구이거나 모형을 활용한 소규모 

연구였고, 특정한 기술이나 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1980년

대에 들어 서울대 공대는 특정목적기초연구사업을 통해 첨단기술에 접근하기 

위한 우회로로서의 혹은 응용 및 개발 단계에 선행하는 연구로서의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연구 역량을 향상하고 산업에 기여하려 했다.

이러한 연구 성격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1970년대와 1980년대 연구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두 시기 서울대 공대가 수행한 연구 사례를 비교ㆍ대조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한기계학회지에 실린 서울대 기계공학과 교수들의 

몇 가지 연구 사례들은 1970년대 서울대 공대 기계공학과 연구의 성격을 드러

낸다. 1972년 과학기술처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서울대 기계공학과 교수 이택식

과 서울대 항공공학과 교수 조경국, 대학원생 권순석이 함께 수행한 “온돌의 열

25 보고서와 과제 수가 다른 이유는 보고서가 작성될 시기 선정되었던 과제가 하나 누락 되었거
나, 선정 이후 실제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87년도 특정목적기초연구과
제”, 과학재단소식 22 (1987.10.25.). 6-13. “88년도 특정목적기초연구과제”, 과학재단소식 
34 (1988.10.10.). 6-11.

26 강기천, 앞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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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에 관한 실험적인 연구”는 시험연구의 예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온돌과 개

량된 온돌의 열성능을 소형 모델과 실제 크기 실험을 통해 비교/대조하는 방법

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서 실험에 사용한 온돌 부품의 제작은 “여국열관리공업

사”라는 업체에서 맡은 것으로 보이고, 서울대 공대 연구진은 이 부품을 활용하

여 열성능에 대한 시험 및 분석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27 이 연구 외에도 이

택식은 1970년대까지 특정한 조건에서의 대류와 열전달에 대한 열역학/유체역

학 연구나 실험 및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해왔다.28 역시나 서울대 

기계공학과 교수인 염영하가 1973년 수행한 “코일스프링의 크리이프 템퍼에 관

한 연구”도 외부의 조력을 받아 수행한 시험 및 분석 연구의 예이다. 이 연구는 

문교부의 학술연구비를 지원 받아 수행되어 각종 기구를 이용하여 여러 형태의 

코일스프링의 특성을 연구한 것으로서, 연구에 대원강업주식회사의 재료와 시

설이 활용되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열전달 측정 방식을 개량한 새로운 측정 방

식에 대한 실험으로서, 구체적인 제품의 개발이나 개량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

니었다.29 

이러한 사례들 뿐 아니라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도 서울대 공대 

기계공학과 교수들의 연구, 더 나아가서는 대한기계학회지와 대한기계학

회 논문집에 실린 연구는 대부분 새로운 지식 생산이나 기술개발 혹은 제

품 개발을 위한 연구보다는 기존 기술 및 시제품, 부품 등에 대한 시험 및 

분석 연구나 기존 지식 및 기술 활용을 위한 계산적/이론적 연구, 혹은 정보 

전달을 위한 연구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산업계의 구체적인 문

제 해결을 위한 과제이거나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택식의 사례는 그가 1970년대까지 특정한 조건에서의 대류와 열전달에 대

한 열역학, 유체역학 연구나 실험 및 측정 방법에 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30 

27 이택식, “온돌의 열성능에 관한 실험적인 연구”, 대한기계학회지 12:3 (1972), 209-222.
28 이택식, “균일하게 가열된 수평원통둘레의 공기에서의 자연대류열전달에 관한 연구”, 대한기

계학회지 4:1 (1964), 9-13; 이택식, 노승탁, “상변화를 동반하는 열전달과 축열에 관한 연구
(비정상열선법에 의한 열전도율의 측정)”, 대한기계학회지 16:2 (1976), 218-223.

29 염영하, “코일스프링의 크리이프 템퍼에 관한 연구”, 대한기계학회지 13:1 (1973), 55-63.
30 이택식, “균일하게 가열된 수평원통둘레의 공기에서의 자연대류열전달에 관한 연구”, 대한기

계학회지 4:1 (1964), 9-13; 이택식ㆍ노승탁, “상변화를 동반하는 열전달과 축열에 관한 연구
(비정상열선법에 의한 열전도율의 측정)”, 대한기계학회지 16:2 (1976), 21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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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980년대 서울대 공대 기계공학과의 학술연구는 이전보다는 구체적인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형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알아

보는 실험이 주를 이루는 것은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현상에 대한 이해보다는 

특정한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ㆍ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 

더 가까웠다. 1986년 문교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인 “자동차

의 항력감소 및 외형설계에 관한 기초연구”와 학술연구조성비의 일부로 수행된 

“단순화된 2차원 자동차형 물체주위의 유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는 당시 서울

대 공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초연구의 형태를 드러내 주는 한 예이다. 이 연

구에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의 유정렬, 김사량, 강신형, 백세진, 이택식, 김응

서 다섯 명이 참여했고, 그 결과는 대한기계학회 논문집에 출간되었다. 이 연

구는 1/10 크기의 단순화된 자동차 모형과 풍동을 사용하여 자동차 주위의 유동

을 측정한 뒤 수치해석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31 한국과학재단의 특정목

적기초연구 사업과는 다르게 문교부의 영향을 받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연

구도 모형과 이론이 중심이 되지만 자동차 설계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는 

목적성을 띠고 있었다. 

같은 연구자들이 한국과학재단의 특정목적기초연구사업에 참여한 사례는 연

구의 목적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1987년부터 총 3년간 진행된 “산업

용 가스터어빈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과제에 유정렬, 이택식, 강신형이 

참여했다. 이 과제는 가스 터빈의 국산화 및 개발을 위해 주요 구성기기인 압축

기, 연소실, 터빈 블레이드, 축류 터빈의 특성을 각각 연구하는 네 개의 세부 과

제로 구성되었다.32 이러한 연구과제들은 이전까지의 서울대 기계공학과 교수들

이 수행한 연구와 비교했을 때 부품의 국산화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졌음이 

명시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 교수 임상전이 연구책임자를 맡았던 과제 “무격벽 다

중갑판선의 구조설계를 위한 기초연구” 역시 1980년대 특정목적기초연구의 성

격을 드러내 주는 사례이다. 이 과제에서는 모델을 활용한 실험과 방정식 풀이

를 통한 수치해석이 주된 연구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총 3개의 세부과제로 구성

31 유정렬ㆍ김사량ㆍ강신형ㆍ백세진ㆍ이택식ㆍ김응서, “단순화된 2차원 자동차형 물체주위의 유
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13:1 (1989), 178-189.

32 유정열ㆍ이택식ㆍ이준식ㆍ강신형ㆍ김효경, 산업용 가스터어빈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
국과학재단, 199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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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이 연구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운반선의 구

조설계기술 자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되었다. 세부과제의 제목은 각각 “래

킹현상을 고려한 자동차 운반선의 구조해석 기법에 관한 연구,” “선체 및 차량 

갑판 연성계의 동적 거동해석에 관한 연구,” “구조해석 최적 모델링에 의한 선

체의 종강도 및 횡강도 해석에 관한 연구”였는데, “해석”이라는 제목으로부터 

수치해석이 주된 연구 방법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 2>를 보면 기계 분야의 총

괄과제 대부분이 기술개발에 선행하여 필요한 기초연구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기계 분야 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모형을 활용한 실험으로 취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품의 설계

에 필요한 수치해석을 제공하는 연구과제들은 당시의 대학 연구의 복잡한 단면

을 보여준다. “개발연구의 선행연구로서의 기초연구”라는 목적기초연구는 기초

연구로 분류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개발연구 어느 분류에

도 배타적으로 포함되지 못한 채 경계를 넘나든다.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서 이른바 “선형 모델”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는 점을 1985년의 과기처 보고서에

서 언급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연구자들도 “선형 모델”에 기초한 연구의 구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지 않다.33 즉, 당시의 서울대 공대의 교수들에게 

기초, 응용, 개발연구의 경계나 이론적, 실험적 연구의 구분이 명확하지도 중요

33 한국과학기술원, 국책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과학기술처, 1985), 57-61.

제목 연구책임자 소속
터보과급 가솔린 기관의 성능 및 배기조성 예측을 

위한 연구
최영돈 고려대

무격벽 다중 갑판선의 구조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 임상전 서울대
Prop-fan 엔진의 프로펠라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이동호 서울대
열 유체 기계의 유동해석 및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 현재민 한국과학기술원

정밀가공 공정과 그 자동화에 관한 연구 양동열 한국과학기술원
고강도 경량화 재료의 기계적 성질 평가 및 신뢰성 

향상에 관한 연구
이보성 충남대

자동차엔진 모형연소실의 화염전파수치모사 및 그에 
관한 실험적 연구

조경국 서울대

기계구조물의 조직적설계 해석에 관한 기초 연구 송지호 한국과학기술원

표 2. 1986년도 특정목적 기초연구과제 기계 분야 명단

출처: ’86 목적기초 연구결과요약집(한국과학재단, 1990); 과학재단소식 <1986.1-1989.12> (한국과학재
단, 1990), 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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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게 되면서 역설적이

게도 공과대학의 역할은 기초ㆍ응용ㆍ개발 어느 한 곳에 묶어두기 어렵게 되었

다. 실제로 당시의 서울대 공대가 이러한 “기초연구”만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

었다. 특연사에서 이공계 대학, 특히 공과대학은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었으

며, 서울대의 생산기술연구소는 위에서 소개한 기초연구와는 다른 성격의 용역

연구를 수탁하여 1980년대 서울대 공대 연구비의 60% 내외에 해당하는 연구비

를 사용하고 있었다.

4. 서울대 공대의 용역연구

1980년대 서울대 공대를 비롯한 한국 이공계 대학들은 한국과학재단의 특정목

적기초연구사업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도 특연사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한국과학재단을 통하지 않고 대학의 연구 집단이 직접 연구과제를 맡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 연구개발에서 대학의 역할은 평가절하되

는 경향이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이러한 일이 극히 드문 일이라고 여겨 이 시

기 연구개발에서 대학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기 쉽기 때문이다. 특연사에는 정출

연이 연구수행주체로 등록되어 있었던 과제가 대학이 연구수행주체로 등록되어 

있었던 과제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출연이 연구주체로 되

어있는 연구과제의 수는 전체 과제의 약 82%에 달했던 데에 반해 대학이 연구

주체인 연구과제의 수는 약 8.5%에 불과했다. 하지만 1982년부터 1989년까지 

연구수행주체별 과제 수를 보면 특연사에서 대학이 연구주체가 된 과제 수는 

전체 2,432개 중 국ㆍ공립 대학이 123개, 사립 대학이 86개로 정출연을 제외하

면 대학이 가장 많은 과제의 연구주체였다.34 

대학이 국제공동연구과제나 정책평가과제와 같은 특정한 종류의 과제에만 

집중적으로 많이 참여한 것도 아니었다. 국가주도과제와 정부민간과제에서 모

두 정출연 다음으로 대학이 많은 과제를 맡았던 것이다. 또한 특연사의 사업비 

일부를 한국과학재단이 이관받아 대학에 맡긴 목적기초연구는 8건의 과제가 모

두 정출연 주도로 기재되어 있어 한국과학재단을 통해 대학에 위탁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특연사에서 대학 주체 연구로 집계된 경우는 모두 

34 윤문섭 외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앞 보고서,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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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기초연구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과제였다고 볼 수 있다. 목적기초연구의 사

례를 통해 정출연이 연구주체가 되었던 연구과제에도 대학이 위탁형태로 참여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수행 주체별 수행 과제 수에 대한 통계에서는 오히려 

대학의 참여가 과소평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대학은 다방면에서 활

발하게 특연사에 관여하면서 특연사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대학은 다양한 과제를 위탁받아 특연사에 참여했다. 특연사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주관연구기관에서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에 위탁연구비를 지출하여 연구의 일부분을 의뢰하는 위탁연구”가 있었다. <표 

3>을 보면 1982년부터 1989년까지 특연사의 전체 1,150개 과제 중 중 18.4%에 

해당하는 212개 과제에서 위탁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위탁연구에서 대학의 비중

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가주도연구의 약 30%, 국제공동연구의 15.5%, 

정부ㆍ민간공동연구의 9.9%의 과제가 위탁연구를 활용했으며, 위탁연구를 활

위탁연구기관
출연
연

대학 기업
출연
연
+대학

기타 계(A)
전 체
과 제
수(B)

A/B

국가주도연구
17
(11.9)

104
(72.7)

7
(4.9)

7
(4.9)

8
(5.6)

143 488 29.3%

국제공동연구 -
7
(77.8)

-
2
(12.2)

- 9 58 15.5%

정부ㆍ민간공
동연구

13
(21.7)

37
(61.7)

5
(8.3)

2
(3.3)

3
(5.0)

60 604 9.9%

-민간참여형태 12 29 5 2 1 49 522 9.4%

-민간주도형태 1 8 - - 2 11 82 13.4%

계
30
(14.1)

148
(69.8)

12
(5.7)

11
(5.2)

11
(5.2)

212
(100)

1,150 18.4%

표 3.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사업구분별 위탁연구기관의 형태

출처: 윤문섭 외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앞 보고서, 168.

※기타에는 위탁연구기관으로 기업과 대학 또는 출연(연)과 기업을 동시에 활용한 형태와 외국기관 등을 
활용한 형태가 포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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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경우 75%가 대학을 위탁연구대상기관으로 활용했던 것이다.35 대학은 총 

159개의 특정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위탁연구에 참여하였는데, 148개의 과제가 

대학에 위탁되었고 11개의 과제가 대학과 출연(연)에 함께 위탁되었다. 이 수는 

대학이 연구수행주체인 과제 수의 75%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학이 위탁연구를 

통해 참여한 과제 수도 대학의 입장에서는 적은 양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학은 연구 주체가 아닌 위탁 기관으로서도 특연사에 참여하고 있었고, 대학의 

특연사 참여 비중은 축소 집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과학재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 특연사에 참여한 대학은 어떤 역

할을 맡았을까? 이러한 경우 대학이 특정목적기초연구와 같은 범용적인 개발 

이전 단계의 “기초연구”에만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1985년부터 비록 그 수는 

적지만 기업화를 목표로 하는 과제를 대학이 맡아 그 결과를 기업이 활용하여 

“기업화 완료 과제”로 분류된 사례도 존재한다. 이는 “기초연구”보다 훨씬 구체

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물을 창출하는 연구로서, 학술연구와는 구분되는 용역연

구로 분류되었다. 1989년까지 국가주도과제의 5.6%, 정부민간과제의 31%만이 

기업화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업화 완료과제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그 드문 사

례들 중에 대학이 성과를 낸 사례가 있었다.36 총 199개의 과제가 기업화 완료

되었는데 그중에서 약 18%에 해당하는 36개의 과제를 대학이 수행했다. 이 중 

해군사관학교가 16개, KAIST가 7개, 서울대가 5개, 한양대와 아주대가 각각 3

개, 고려대와 해양대가 각각 1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다.37 대학이 연구 주체로 

기재된 과제들이 이 정도이고, 연구위탁을 통해 참여한 과제는 더 많았다.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참여한 “기업화 완료 과제”의 사례를 통해 1980년대 

당시 대학이 기업의 구체적인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용접구조물에 대한 균열 감수성에 관한 연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현 재료공학부) 교수였던 윤종규가 연구책임자를 맡아 

1985년부터 1986년까지 2년 동안 진행된 연구과제로 대학이 연구기관으로 기

록되어 있는 기업화 완료 과제의 한 예이다. 이 과제에는 6,769만 원의 연구비

가 지원되었는데, 그중 민간 출연 자금이 약 5,391만 원, 정부 출연 자금이 약 

1,378만 원이어서 민간 출연 연구비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 이 과제의 최종 보

35 같은 보고서, 21.
36 같은 보고서, 30.
37 같은 보고서, 29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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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에 해당하는 용접구조물에 대한 균열감수성이 높은 부위의 조사 및 방지

기술개발에는 주관연구기관으로 현대중공업 용접기술연구소가 명시되어 있고 

서울대학교는 수행연구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보고서의 제출문에 수신인으로 

과학기술처 장관과 현대중공업 대표이사가 표기되어 있어 이 과제는 현대중공

업이 주도한 민간ㆍ정부공동연구(민간주도형태)의 과제였음을 알 수 있다. 

연구의 목적에 현대중공업이 당면한 매우 구체적인 문제 해결이 제시되어 있

어, 이 연구과제가 목적 지향적 성격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윤종규는 용접공의 

기량이나 수, 용접의 자동화율 등 여러 지표에서 한국이 일본과 대등하거나 오

히려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중공업 분야 생산성은 일본을 100으로 보았을 때 한

국은 30 정도로 일본에 비해 크게 떨어져 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 “원인을 

규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당면한 과제”였다. 

연구 결과, 그 원인으로는 “생산관리의 미숙, 장비의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점, 용접재료의 잘못 선택”과 함께 “용접결함으로 인한 보수로 인한 생산성 저

하”가 지목되었다. 이 연구과제의 연구자들은 마지막 용접 결함으로 인한 보수

를 생산성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현대중공업에서 구조물 제작시 발생

하는 용접에 관련된 결함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생

산성향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38

이 과제뿐 아니라 대학이 연구기관으로 기재되어 있는 기업화 완료 과제는 

대부분의 경우 앞서 살펴본 “목적기초연구”와는 연구 방법 면에서도 연구의 내

용 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앞서 언급한 “용접구조물에 대한 균열감수성이 높

은 부위의 조사 및 방지기술개발”이라는 과제의 경우 대부분 이론적ㆍ계산적 

방법을 사용한 범용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목적기초연구”와는 그 성격이 

달랐다. 연구 방법을 기준으로 보면 위 과제는 실험적ㆍ시험적 연구였고, 내용

을 살펴보았을 때 용접 시 균열 발생이라는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찾는 매

우 구체적인 연구였다. 또한 실험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목적기초연구”의 과제

들은 대부분 모형을 활용한 축소실험을 실시했지만 이 과제의 경우는 실제 현

대중공업에서 생산한 강판으로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 연구를 지원

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기하며, 그 결과를 활용할 주관기관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점 역시 다르다. 아마도 대학에 위탁된 연구들은 대부분 이와 비슷한 매

38 윤종규 외, 용접구조물에 대한 균열감수성이 높은 부위의 조사 및 방지기술개발 (과학기술
처, 1986), ii-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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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ㆍ시험 연구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비록 전체의 18%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기업화 과제에서도 대학이 기여한 바가 

있으며, 그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준다. 

특연사를 통해 대학이 산업체에 협력한 모습을 드러내 주는 또 하나의 좋은 

예는 서울대 공대 전기공학과 원종수 교수가 맡았던 과제 공작기계용 중형직

류 서보 전동기 개발였다. 이 과제는 한국 에스ㆍ엠 주식회사와 협력하여 공작

기계용 중형직류 서보 전동기의 국산화를 목표하는 과제였다. 일본 등의 선진국

으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직류 서보 전동기와 구동 장치의 “자체 설

계를 통한 국산화 달성”을 통해 “자체 설계 기술을 축적하는 동시에, 고성능 전

동기의 기술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었다.39 연구진들은 국산화와 본격적인 

양산을 위해 우선 전동기와 구동기를 직접 설계하고 시험기를 제작하여 그 성

능을 시험한 뒤 제작 및 생산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제시했다.40 

이 과제는 앞서 살펴본 한국과학재단이나 학술진흥재단의 과제들과 마찬가

지로 본격적인 개발과 생산 이전의 단계에 해당하는 연구 과제이기는 하지만 

시제품을 만들고 시험한다는 점에서 앞선 과제들에 비해 실질적인 제품 개발에 

한발 더 가까운 연구과제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제는 일진전기공업이 협업하

는 2차 연도 연구과제 “공작기계용 중형 직류서보전동기 개발(Ⅱ)”로 이어졌는

데, 이 2차 연도 과제가 일진전기공업이 그 결과를 활용한 “기업화 완료” 과제

였다. 1차 연도에는 공작 기계용 중형 서보 전동기 본체(1KW급)의 개발을 목표

로 했다면, 2차 연도에는 직류 서보 전동기의 속도 제어용 구동장치의 개발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했다.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연구방법은 이른바 역엔지니어링에 가까웠다. 연구

자들은 우선 해외의 서보 전동기 제품을 구입하여 특성과 사용 재료, 기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의 기업을 방문하여 제작 공정, 제

작 시설 및 성능 시험 설비 등을 조사하였다. 그 후에 한국에서 필요한 사양이 

무엇인지 국내 전문가들 및 기업체의 기술진과 논의하여 제품 개발 및 “국산화”

를 위한 이론을 정립하고 시작품 제작 및 성능 시험을 실시하였다.41 그 결과 1

39 원종수 외, 공작기계용 중형 직류서보전동기 개발 (과학기술처, 1987), i-ii; 원종수 외, 공
작기계용 중형 직류서보전동기 개발(Ⅱ) (과학기술처, 1988), i-ii.

40 원종수 외, 공작기계용 중형 직류 서보 전동기 개발, i-v, 197-209.
41 원종수 외, 공작기계용 중형 직류 서보 전동기 개발, iii; 원종수 외, 공작기계용 중형 직류

서보전동기 개발(Ⅱ), ii-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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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에는 “1KW 전동기를 제작하고 무부시험과 부하시험을 실시한 바 비교적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 직류 서보 전공기와 조합할 구동장치 개

발을 2차년도 목표로 합의하였다.42 또한 2차년도에는 “현대 제어 이론을 도입

하여 직류 서보 전동기용 속도 제어 구동 장치의 설계를 가능하게” 했고 이 설

계를 바탕으로 시작품을 만들어 성능을 분석하여 “비슷한 사양을 가지는 외국

의 제품 성능과 같은 정도의 성능”을 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진은 이 과

제를 통해 공작기계용 중형 직류 서보 전동기 본체와 속도 제어 구동장치의 완

전 국산화와 대형 산업용 자동제어 시스템의 국산화에 일조했을 것으로 기대했

다.43

1980년대까지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특연사에서 수행한 연구는 주로 구

체적인 목적이 정해진 연구였다. 그 목적이란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 혹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생산에서부터 특정한 해외 제품 혹은 기술의 국산

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연구과제의 협력 대상이나 발주 기관이 공공기관이

냐 사기업이냐에 따라 구체성에 차이는 있는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제의 경우

에는 해외의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한국의 연구진이 구현ㆍ개량ㆍ현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가 많았으며, 이러한 경우 당장의 제품 개발보다는 범용

적인 기술 습득 및 활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반면 민간 기업이 발주한 

과제의 경우 똑같이 현지화와 국산화를 목표로 하더라도 범용적인 기술보다는 

구체적인 사양을 지닌 제품의 구현과 국산화를 노리는 경우가 많았다. 목적기초

연구가 다소 범용적인 기술개발의 영역으로서 이름 그대로 “기초연구”에 가까

웠다면 특연사의 연구과제는 상대적으로 더 구체적인 문제 해결이나 제품 국산

화 및 설계 또는 생산을 목표로 하는 “개발연구”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았다. 그

만큼 서울대 공대를 비롯한 당시의 대학은 다양한 종류의 연구에 참여하고 있

었던 것이다.

심지어 서울대 공대의 용역 연구가 특연사와 관련된 사업에만 국한되어 진행

된 것은 아니었다. 1980년대 서울대 공대는 부설 연구소를 통해서도 외부 용역

과제를 수주했다. 1986년까지는 공과대학에는 연구소가 생산기술연구소와 반도

체공동연구소 단 두 곳뿐이었고, 반도체공동연구소가 신설된 1985년 이전에는 

생산기술연구소가 서울대 공대 유일의 연구소였다. 따라서 1980년대의 생산기

42 원종수 외, 공작기계용 중형 직류서보전동기 개발, iv-v.
43 원종수 외, 공작기계용 중형 직류서보전동기 개발(Ⅱ), iii.



52  한국과학사학회지 제47권 제1호 (2025)

술연구소는 서울대 공대의 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고, 산하에 

다양한 연구부를 두어 공학 전체 영역에 걸쳐서 연구를 수행해 왔다.44 생산기

술연구소는 이 무렵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가장 많은 연구비를 확보하고 사

용하는 기관이었다. 서울대학교 통계에 생산기술연구소 소관 연구비가 따로 기

록되기 시작한 1978년 이후로 1980년대까지 문교부와 한국과학재단, 산학협동

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등을 통해 공과대학이 받은 연구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의 연구비가 생산기술연구소 소관이었다. 생산기술연구소는 1989년까지 

매년 전체 서울대 공대 연구비의 50% 이상, 많게는 70%에 가까운 연구비를 사

용했다.45 앞의 <표 1>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비 규모로 보나 과제 

수로 보나 1980년대 생산기술연구소는 서울대학교의 연구소들 중 독보적인 위

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생산기술연구소가 주로 용역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대 공대

의 연구활동에서 용역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까지 

작지 않았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989년 말 생산기술연구소에서 공학연

구소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이때 공학연구소는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연구진과 

시설”을 “공학분야의 기술발전에 활용함으로써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연구의뢰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 

주된 사명이라고 명시했다. 공학연구소는 주로 정부기관에서 의뢰하는 국책과

제와 국영 기업체나 일반 산업체의 위촉 연구과제를 맡아서 수행하여 그 결과

를 보고서, 시제품, 논문, 특허 등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었다.46 생산기술연구소

를 통해 1980년대의 서울대 공대는 용역연구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었고, 

1990년에도 명칭을 바꾼 공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용역연구를 활발히 수행했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대 공대가 1980년대에 교육과 연계된 기초연구 기관을 넘

어, 국가 연구개발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맡기 시작했음

을 보여준다.

4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5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50년사 (서울대학교 공과
대학, 1997), 86.

45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6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60년사 (서울대학교 공과
대학, 2007), 65, 81.

46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50년사 편찬위원회, 앞 책,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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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며

1980년대는 정출연의 통폐합, 민간부문 연구기관의 부상, 대학의 활용 등의 변

화와 함께 이른바 “기술드라이브 정책”의 시작으로 연구개발비가 크게 늘어나

면서 한국의 연구개발 전반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이다. 한국 사회에서 

연구 수요가 늘고,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이 시작되면

서 국가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서울대 공대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이 맡

을 수 있는 역할을 보여줄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국가의 연구개발 체계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한국과학재단의 사업이나 특정연구개발의 사업에 서울

대 공대가 참여하면서 서울대 공대가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수와 서울대 공대의 

연구비 규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연사의 시작과 함께 대학의 연구과제는 국가의 관리 대상이 되었

고, 서울대 공대는 연구를 통해 성과를 보여줘야만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서울대 공대가 1980년대 수행한 구체적인 목적을 지향하는 연구들은 그러한 변

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서울대 공대는 한편으로 연구과제의 목표가 정해져 있

는 특정목적기초연구 과제를 맡아 이전에 비해 목적성이 뚜렷한 특정한 기술개

발의 전단계에 해당하는 기초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특연사의 과제를 수

탁하거나 생산기술연구소를 통해 용역연구 과제를 수탁하는 방식으로 산업계에

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생산해 내기도 했다. 이 무렵부터 서울대 

공대의 연구는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성과를 내야만 하는 연구개

발 사업으로서의 의미도 갖게 되었다. 1980년대에 마련된 연구과제 관리 체계

는 대학의 연구비가 사업 예산처럼 관리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서울대 공대는 이전보다 다양한 요구에 대응해야만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연구비를 받는 대상이 늘어났고 연구가 일종의 사업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함께 할 사업 파트너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대학은 더

욱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1980년대 후반부터 서울

대학교는 생산기술연구소와 같은 기존 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활용하는 한

편 다양한 대학부설연구소를 신설했다. 신설된 연구소 중 공학계열 연구소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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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많았다는 점은 서울대 공대의 연구가 눈에 띄게 활발했다는 사실을 방증한

다.47 1980년대 후반 본격화된 대학부설연구소의 확대는 대학을 연구기관으로 

활용하려는 1980년대 정부의 정책적 흐름에 대학이 호응하여 협력의 창구를 더

욱 늘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무렵 서울대 공대는 기초연구부터 개

발 단계에 가까운 연구까지 다양한 종류의 연구를 맡아 수행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정출연과 산업계의 다양한 업체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

가 생긴 덕에, 또 한편으로는 기초연구 외연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이었다. 기초연구가 개발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서 서울대 공대는 기초연구를 통해서도 인력양성과 산업계와의 협력을 동시

에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 서울대학교가 연구 중심연구 중심의 대

학원중심대학을 목표로 삼은 것은 서울대 공대를 비롯한 이공계 대학의 연

구 기능이 확장되는 흐름의 연장선 위에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서울대 변화

의 중심에 공대가 있었던 것이다.

1970-80년대 한국에서 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 변화에 있어서 특히 연

구비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한 1980년대 중반은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것으로 보

인다. 기계공학 분야에서만큼은 1986년을 기점으로 서울대 공대의 역할이 유의

미하게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부터 연구비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서울대 공대는 개발에 선행하는 기초연구뿐 아니라 현장에서 급하게 필요

한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용역연구를 두루 맡으며 본격적인 연구기관으로 발

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전에 비해 목적성이 뚜렷한 연구를 더 많

이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

고 산업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역할을 서울대 공대가 맡기도 했다. 즉, 

기계 분야의 서울대 공대에게 있어서 1980년대는 단순히 연구기관으로서의 역

량을 축적하는 시기가 아니라 연구개발에서 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그 역할을 

드러내는 시기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롭게 시작된 한국과학재단의 우수연

구센터사업은 1980년대 갖추어진 이공계 대학의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확장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서울대학교가 본격적으로 연구 중심의 대학원 중심 대학

을 표방하게 되는 1990년대에 가서는 서울대 공대의 위상이 이전에 비해 점차 

47 문만용, 한국 과학기술 연구체제의 진화, 29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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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졌다. 우선 1980년대에 성장한 서울대 공대에 대한 연구비 편중을 우려하

는 목소리가 서울대 내에서 제기되어, 서울대 공대에 대한 학내의 관심이 1980

년대를 거치며 크게 증폭되었음을 보여준다. 1991년 서울대에서 발표한 대학백

서 1991년판에는 응용연구 및 기술개발연구에 대한 지원이 큰 폭으로 성장한 

데 반해 학문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은 성장이 둔화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표

출되어 있다. 앞서 <표 1>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1987년부터 상공부에서 막대

한 연구비를 서울대에 제공했다. 그 액수는 1988년과 1989년에 연구처를 통해 

서울대가 수주한 연구비의 1/3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1986년을 기점으로 

문교부의 연구비는 크게 줄었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는 액수 면에서 늘

어나기는 했지만 과기처와 상공부, 그리고 한국과학재단의 연구비에 비하면 

그 성장세가 느려서 비율 면에서는 줄어들어고 있었다. 

결국 1989년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연구처를 통해 획득하는 연구비의 대

부분이 과기처와 한국과학재단, 그리고 상공부의 연구 과제비였을 정도였다. 

대학백서에서도 1980년대 말 연구비 구성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정부 재

정에서 대학에 지원되는 연구비가 과학기술분야에 편중되어 있다”고 평가했

다.48 과학기술 분야 중에서도 특히 공대의 연구비 성장이 두드러졌다. 대

학백서에 의하면 한국과학재단과 과학기술처의 연구비에 비해 “공과대학 

교수에게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가까운 기간에 상품화할 수 있는 수익

성 높은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되고 있는 상공부의 연구비가 훨씬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대학백서는 “학문성 위주의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

의 지원”은 침체된 반면 “수익성 위주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원하는 연구

비의 규모는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예산 당국에서

도 투입한 연구비로 성취한 가시적인 실적을 평가하여 예산배정에 참고하려

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과기처 산하의 정출연 활동조차 “단기간에 상품

화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연구에 역점”을 두려 하고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과기처의 정책이 “과학보다 기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고, “상품성보다는 학문성”을 강조해야 하는 대학 연구에 대한 지원이 소

홀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49 한겨레를 비롯한 일간지에서는 대

학백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서울대 내에서도 일부 교수들은 다른 의견을 

48 서울대학교, 대학백서-1991년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1), 60.
49 같은 책,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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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대와 사회대 교수들은 기업체나 정책기관의 

용역성 연구과제들에 대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등을 좁히기 위해 대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를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대학의 연구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었다.50

서울대 내에서는 공대의 연구비 증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했고, 어느 

쪽이든 서울대 공대는 1990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미 서울대 내에서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그만큼 서울대 공대가 많은 연구비

를 지원받아 연구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내 영향력이 커졌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1990년대 들어서는 서울대 공대의 학내 입지가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보인다. 

1996년 서울대 토목공학과 교수인 선우중호가 공대 출신으로서는 서울대 최초

로 총장에 선출된 이후, 공대 출신 총장이 연이어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1980

년대 이후 연구기관으로서 서울대 공대의 역할이 점차 강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투고: 2024년 3월 10일, 심사 완료: 2025년 4월 15일, 게재 확정: 2025년 4월 27일)

50 “연구비 응용분야 쏠려”, 한겨레 (1991. 1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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